
혔짧뿔며 밟t에 훨한 빠뿜 
許、浚으} 《東醫寶鍵》 을 通하여---

朴寶園

I . F:환 줍옳 

人類의 모든 文化가 觸立的무로 發生하여 發展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는 일 

쩌기 中國과 활발한 文化의 交流로 많은 영향을 받었는대 醫學도 그 예외일 수 

없었다. 

그러나, 우리가 단순히 中國醫學을 導入한 것은 아니고 그 醫學을 다시 우리 

에게 맞는 醫學으로 바꾸어 사용하었으며 , 나아가셔는 새로운 醫學으로 發展시 

키기도 하였다. 

이미 統---新羅 時代에 멸러 印度의 醫學까지 수압하여 中國醫學과 갑이 臨皮

에 應用하려 하였고 高麗에 와셔는 自國塵 藥材의 개발에 적극 주력하여, 鄭藥

으l 개발에 상당한 成果을 걷우었고. 이를 계기로 朝蘇 初에 《鄭藥棄成方》 이라 

는 方書가 出現하였다. 《鄭藥棄成方》 이 비록 鄭藥政策애 의하여 나온 冊。l 긴 

하지만 本書는 사실 中園의 廳皮醫學을 잘 정러하여 우러나라의 實情에 맞게 고 

쳐 놓은 것이다. 그러므로 獅藥政策이 初期에는 爛藥의 개발에 主眼點을 둔 정 

책이었지만 종국에 가셔는 中國醫學을 새롭게 빠究하는 계기가 되었먼 것이다. 

이에 朝蘇 初期에 《爛藥集成方》 에셔 그치지 않고 《醫方類聚》 를 編幕케 되었 

으며 아울러 世宗때 부터 이미 醫書習짧官을 設置하여 醫學의 수준을 높이고자 

하였다. 1) 

이러한 醫書習讀官의 設置는 醫官틀을 단순한 臨皮知識의 습득애 만족치 않 

고 깊은 醫理를 탑구케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하여 康宋의 臨皮醫學 수준에 

머물러 있번 朝蘇初期의 醫學을 內觀과 뚫寒論에 바탕을 둔 金元새대의 의학수 

1)孫弘烈 韓國中世의 醫覆옮tl度昭究 셔울, f흉書院, 1988, P.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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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에까지 올라가게 하었먼 것이다. 

《東醫寶鍵》 이 바로 許浚의 個A 著書임에는 를립없으나 朝蘇이 開國후 줄 

곧 歷ft 王들이 시행한 醫學發展 政策에 힘입은 것이다. 2l 

本 論文에셔는 먼저 中國醫學이 어떻게 성립되어 우러나라에 영향을 미쳤나 

를 알아보고, 고려시대에 핀 鄭藥의 發達。l 朝蘇에 와셔 정리되는 파정과, 朝蘇

初期으1 內麗빠究와 金元醫學의 도엽이 《東훌훌寶鍵》 의 탄생을 가져오} 한국의 自

主醫學。l 成立되는 상황을 탑구함으로써 《東醫寶鍵》 의 內容을 간접적으로 評

해보고자 한다. 3) 

표 • 략그률휠훌훌흘훌으} 캘훌긋、.그프} 갖흉K寶훌으} 훌훌략훌 

우리나라는 半島로써 中園大陸에 접해있기도 하지만, 우리 先祖는 이미 그 

活動푸대가 中國大陸이었기 때문에 中園파의 文化의 交流는 n]할 수 없는 숙명 

적인 일이었다. 특히 醫學은 宗敎나 思想파는 달러 모든 民族에게 共通되는 젓 

이므로 별다른 거부감이 없어 쉽게 다른 文化보다도 벨러 수업이 되었다. 4) 단지 

文敵的으로 A.D 561年에야 《內外典》 Sl; 《藥典》 , 《明堂圓》 히가 우리나라에 수 

업되었다는 것은 바로 中國에셔도 그때야 비로소 選醫學이 成立되어 文字로 정 

리되어 一般化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t.A빼에도 醫學 륙히 

藥物의 交流가 반변하었음을 얄 수 있다.끼 

2)孫弘烈 韓園中世의 훌훌覆制度빠究 셔울, f홍書院, 1988 P.165 

3)金 斗鐘 韓圍醫學史 셔울, 探求堂, 1981, P.195. 

4)金 斗鐘 上提書 PP. 25,29. 

5) 內外典

黃帝內繹이나 뚫寒論 等 書로 醫學의 基本異論과 쓸斷盧方의 異論
을 밝힌 잭. 

6) 明堂圓; 經1C圓를 말함. 

7)金 斗훌훌 韓園훨學史 P.25. 

樂浪짧에 t뺀廳覆票으l 會庫가 있었다. (漢書地理 志、樂浪郵) 馬韓
에는 찢갈은 큰 大票이 出한다(鍵志東훌傳.韓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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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리나라에 무조건 中國醫學이 수입만 된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에도 

고유의학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다. 그런떼 왜 우리 醫學음 發展하지 뭇하고 

中國醫學이 수입되었는 지를 알아 보기로 한다. 

1) 韓國의 固有醫學

사랍에게는 探究하고 觀照、하고 이를 實錢하려는 本性。l 있고 이에셔 學問。l

생기고 文化가 發達한다SJ고 하었듯이 모는 民族은 애초에 각기 文化와 學問이 

있었을 것이다. 단지 각기 주어진 조건이 달라 륙수한 文化가 發達하고 이에 따 

른 學問이 이루어셨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디 우러 韓民族에게도 醫鷹文化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樓君神話에도 그 흔적을 엇볼 수 있다. 즉 쑥과 마늘을 먹고 禁

룹를 지쳐서 곰이 願女가 되는떼 이 쑥과 마늘이 바로 자금은 우리가 흔헤 쓰는 

藥材가 아닌가? 

또한 고려 時代으} 鄭藥書들을 보더라도 비록 그 出處를 中國의 康宋醫書때셔 

찾을 수 있지만 藥材으} 使用方法 및 기타 治覆法에 있어셔는 당시의 中國醫學書

으l 內容과의 差異는 많이 훌훌見.할 수 있는떼9) 이는 당시에 쓰이먼 數急方이 "']록 

中國醫書에 記錄이 되어 없지만 中國固有의 것이라고만 볼 수는 없고 우러나라 

에셔도 이미 이러한 處方이 民間에서 전수되고 있었음을 말하고 었다. 

權 援의 《鄭藥集成方》 序文에셔도1()) 民聞의 故老가 한가지 풀로 한가지 病

을 治覆하는더l 그 效가 매우 신기하다고 한 것으로 보아 우러의 固有醫學。l 中

國醫學의 受入에도 불구하고 民間애 맨먼헤 전해 내려오고 있었음을 알수 있다. 

現今애도 大學에셔 훌훌義하는 韓훌훌學과는 별도로 民間醫學이 전수되고 있읍도 事

實이다. 

2) 漢醫學의 成立과 外園健播

中國도 우러나라와 마찬가지로 아직 學問으로 成立되지 뭇한 民間覆法式의 

8)金 炳機 韓園醫學史 서울, 二友出版社, 1982, P.22. 참조 

9)鄭 뺑 高麗醫學의 自主性에 對한 考察 서울, 석사학위논문, 1988 P.108. 

10)盧重禮 等 獅藥集成方 서울, 漢成圓書檢式會社, 1942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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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覆가 이미 漢이전에 存在하고 없었음을 알 수 없다. 黃帝가 被伯과 더불어 醫

學을 창시하였다는 說이나 神農이 百毒을 맛보아 醫藥을 창시했다는 설이 이미 

그 이전에 民間醫覆가 성행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말들이다. 

그렇다면, 中國에만 民間醫學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韓國을 비훗한 世界 각 

民族에 모두 있었는떼 어찌, 오석 中國으} 漢族만이 漢훌훌學이라는 고급의학을 만 

들어 낼 수 있었는가? 이는 지금 傳說上의 이야기 처럼 黃帝, 被伯이나 神農民

가 醫學을 창시한 것이 아니고 바로 漢民族에게는 陰陽五行이라는 우수한 哲學

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漢族외 陰陽五行 思、想、응 그 起‘願。l 이미 《周易》 고} 《書健》 에 나타나 았으 

므로 적어도 題이천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黃帝內體》 의 成立을 棄

漢之際로 본다먼 陰陽五行。l 醫學애 應用되는 떼에는 강당한 시일이 요구되었던 

것이다‘ 

。케하픈, 奏과 漢이 강력한 中央集權園家를 만들어 制度를 統一함에 힘입어 

醫學의 理論도 文字를 벌어 바로소 冊으로 나왔으니, 그 첫째가 《黃帝內羅》 이 

요, 둘째가 《神農本草經》 이요, 셋째가 {中景의 《屬寒雜病論》 인 것이다. 漢大

에는 이에 그치지 않고 《黃帝鐵갖甲ζ體》 이나 《難經》 等 書가 出現할 수 없 

었먼 것도 바로 이러한 언유에셔 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漢代 醫學의 基幹書가 1:1] 록 中園의 政治的 統一에 힘입어 fflt 

으로 정c]되었다 할지라도 그 이전에 魔轉的 知讓을 정러 할 수 있는 思想이 없 

었음을 절대 간과해셔는 안될 것이다‘ 앞에셔도 말하았듯이 우리나라에도 民間

醫覆가 있었고 醫樓으} 廳顧에 의하여 知鐵도 축적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l

러한 知講을 정cl할 思想이 없었기 때문에 훌륭한 醫學으로 發展할 수 없었먼 

것이다. 자금도 世界 各 民族에게 단순한 경혐적 지식에 의흔하는 民間樓法이 

우수헤 전수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思想的으로 무장되고 또한 文字로 정cl펀 醫學은 자언히 이웃 民族에 

게 傳播휠 수 밖에 없었고, 바로 吳人 知題이 《內外典》 , 藥書, 《明堂圓》 等

164흉을 가지고 高句麗를 거쳐 日本에 醫化하였다는 억사적 사실은 이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 외에도 .百濟新集方》 이나 《新羅옳師方》 Ill에 中國醫學 知識。l 뭉 I用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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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도 이를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121 

3) 鄭藥으} 發達

三國時代에 이미 中國의 漢醫學。l 수입되없고 統一新羅 시대는 孝昭王 元年

(AD.692) 에 醫學을 설치하여 《本草經》 , 《素問經》 , 《옳f經》 , 《服經》 , <

明堂經》 , 《難繹》 等 漢醫學으} 基本書를 敎授하였다.때 그러나 實際 臨皮에 았 

어셔는 아직 中國醫學。l 그 能力을 발휘하지 못한 것 갚다. 즉 神文王 元年(AD.

681) 에 神文王의 背훨를 惠通法師가 神땐로써 치료한 것이나,14) 哀莊王 3年(AD.

802) 에 哀莊王감의 背‘뿔을 良醫가 無했하여 使많을 各方얘 보내어 碩德異f曾을 

맞이하여 治覆하게 한 것1외으로 보아 알 수 았다. 츄 이는 新羅가 비록 漢醫學을 

수입하여 本格的S로 冊究하고 敎育을 시키었ξL나 아직 대단한 成果를 얻지 못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高麗朝에 와셔는 科畢에 醫科가 포함되고 그 實賴科팀이 역시 《素

問繹》 • 《甲z經》 , 《本草麗》 , 《明堂繹》 , 《IDi繹》 , 《針經X , 《難繹》 , 

《경i經》 等인 것을 보떤 醫學훌훌展에 對한 高麗王朝의 의욕이 어떠하였나를 알 

수 았다. 더우기 文宗 이후(AD. 1070年경)로 수차에 걸쳐 宋의 醫합틀을 초청l허 

하고 아울러 文宗 13年(AD. 1058) 에 《黃帝 八十i難續》 , 《JI!玉集》 , 《屬寒

論》 , 《本草括要》 • 《小兒뚫£病鎭》 , 《小兒藥證病題十八論》 • 《張{뿌觸五騙 

論》 等을 刊한 것으로 보거나,17) 宣宗 9年(AD. 1090) 에 宋이 도리어 高麗애 <

古今錄數方》 , 《張{中景方》 , 《黃帝鐵繹》 , 《黃帝太素》 等을 구한뻐것율 보면 

仁宗。l후로 高題의 醫學發展의 程度가 대단하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고려의 漢醫學 6Jf究는 결국 100여년을 지난 후에 醫書의 著作으로 나 

11)金 斗鐘 上提書 P.30. 

12) 金 斗鐘 韓園醫學史 P.47.75. 

13)金 斗鐘 韓國醫學文化大年表 셔울, 探求堂, 1966, P. 8. 

14)金 斗鐘 韓國醫學文化大年表 上揚書, P. 8. 

15)金 斗鐘 韓國醫學文化大年表 上握書 P. 10. 

16)金 斗鐘 韓國醫學文化大年表 P.P. 20-21. 

17)金 斗鐘 韓國醫學文化大年表 上揚書 P. 19. 

18) 金 斗鐘 韓國醫學文fl:大年表 上揚書 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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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고 있다. 金永짧의 《濟짧立했方》 (AD. 1147∼1170 ?) 崔宗l埈의 《新集細醫

擬要方》 二흉(AD. 1226) 等이 바로 이 것이 다. 

그러나, 高麗A들은 이에 만족치 않고 中國醫學어l셔 벗어나 自主的 發展을 

꾀하여 했짧藥이라는 새로운 醫學을 탄생시컸다. 

醫書가 저술되고 새로운 方式으l 醫學。l 창출되는 것은 여러가지 社會的 여건 

도 있겠지만, 그 가장 기본적인 要因은 醫學的 知識이 축적되고 또한 널리 일반 

화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中宋드로부터 수입된 醫學은 王室이나 일부 貴族으l 醫擾률 담당할 수 있었으 

나, 아직 일반 百姓을 구료하기때는 여러가지 역건이 허략하지 아니하였다. 이 

애 일차적무로 宋醫學으로 王室파 貴族의 醫覆를 해결하자 醫癡界는 百姓의 醫

樓를 강구하기 시작하였다. 

高宗 23年 벌(AD.1236年 벌)에 《鄭藥數急方》 이 刊行되자 이에 對한 大짧으} 

호응이 꽤 좋었먼 것 갈다. 즉, 이를 필두로 搬藥에 관한 醫書로 《鄭藥古方》 , 

《東A經廳方》 , 《鄭藥惠民繹驗方》 , 《鄭藥簡易方》 , 《三和子鄭藥方》 等으} 

醫書가 계속 나요고 있다. 즉 이는 高題의 中期까지의 中園醫學 中心이었던 醫

學이 그 主流률 鄭藥으로 바뷔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렇게 高麗 醫學界의 主뼈가 련 搬藥은 鄭藥 즉 韓國醫學으로써의 

순수성을 지커지 못하고 고려말을 지나 朝購初에 오먼 기존의 中園醫學을 수입 

하여 빼藥 本然의 모습을 상실하고야 만다. 

즉 鄭藥은 藥은 園塵을 쩨셔 園民으} 體質애 맞아 좋지만, 쓸斷파 處方애 必

要한 醫學理論이 없었으므로 종국에는 中園醫學애 다시 同和되어 버러고 말었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獅藥의 빠究는 醫覆A플이나, 政府로 하여금 醫學으} 本質을 

확실헤 인식하는 계기가 되어 朝蘇이 初期에 醫學發展을 위한 政策을 강력하게 

수행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1II - 중를훌훌톡훌훌으} .BX;_ft 

三國時代에 中國으l 漢醫學。l 수입되어 統一新羅부터는 專門敎育機關까지 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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立하여 冊究하였지만 별다른 成果가 나타나지 뭇하였고 高麗에 宋醫學을 수입하 

여 多方面으로 醫學發展을 꾀하었으나 《濟짧立했方》 이나 《細醫樓要方》 갈음 

處方書~1 出現에 不i뭘하였다. 이는 高醫가 비록 盧, 宋으} 臨皮醫學을 빠究하여 

臨皮,處方에서는 상당한 수준에 달하였다 할지라도, 中國醫學의 根幹을 이루고 

있는 《內經》 , 《難經》 等을 완전히 理解하여 實用化하지 뭇하였기 때문일 것 

이다. 

더구나 獅藥려 發展은 우리 훌훌學을 더욱 단순한 病名옳主의 醫學으로 유도하 

었기 때문에 基本書에 對한 빠究는 더육 소홀해셨다고 보여진다. 

實際 高麗 獅藥으} 棄大成이라 할 수 있는 《鄭藥集成方》 의 引用書를 보떤 

漢醫學의 基幹畵인 《黃帝內經》 , 《優寒雜病論》 , 《難經》 等윤 거의 보이지 

않고 없다.19l 물론 《뿔惠方》 이나 《千金方》 等에 《內繹》 , 《짧寒論》 等으} 

內容이 들어 있으므로 간접적으로는 引用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직접 引

用되고 있지 않다는 것음 당시에 이런 醫畵에 對한 빠究가 미흡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醫方類聚》 에 보먼 그 引用書가 《內經》 , 《難體》 에셔 부터 金元代으} 四

大家와 그 弟子의 著畵에까지 미치고 없으나 《內繹》 이나 《難繹》 을 직접 引

用하고 있는 부분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醫方類聚》 의 編幕者틀이 金元醫

學을 通하여 內廳과 《難經》 等 漢醫學 基本理論을 援하고 있을 따름이지, 아 

직 本格的으로 이플을 冊究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다.뼈 그러맨, 金元醫學이 導

入되고 《內廳》 등의 漢方繹書률 어떻게 빠究하게 되는지 얄아 보기로 하자. 

1) 金元醫學2-j 導入파 《內鏡》 의 빠究 

高麗의 醫學은 中國으} 당시 宋훌훌學을 수입하어 發展시킨 것이다. 宋醫學이 

19)許律 東醫寶鍵의 辦證에 關한 빠究. 셔울, 경희대한의대 박사학위논 

문, 1990. 
이 論文에셔 辦證에 관련흰 부분만을 조사했다 하나 實際 獅藥集成

方에 內經 等의 引用아 없다. 

20)金 禮覆 等, 醫方類聚, 中園 햄省中醫冊究所 等 校, 第一ffiJ- PP.565,344 

宣明論이나 罷門事親의 引用文을 보먼 모두 內經의 內容을 

그대로 引用 하고 있는 文章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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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屬寒論》 의 暗究로 理論的인 發展도 없지 않않으나 《鄭藥集成方》 에 引用펀 

內容을 보맨 《뿔惠方》 , 《뿔灣繼錄》 等으} 處方書가 그 主를 。l루고 있다. 이 

는 곧 高麗훌훌學。l 宋으} 臨皮醫學을 導入하엑 鄭藥을 흉훌題시킨 것으로 볼 수 밖 

에 없다. 

그러나 宋의 《뿔惠方》 等의 臨皮醫學。l 녀무나 방대하채 處方만 수집하여 

체계적인 정?-]에 실패한 醫書。 l고, 또한 病을 정확하게 把握하지 못하고서는 그 

處方이 아무런 쓸모가 없S므로 結局 金元代의 理論的 發展을 야기시킨 것이다. 

우러나라도 이와 마찬가지로 《鄭藥棄成方》 으로 비록 單方 中心이긴 하지만 

鄭藥方을 集大成해 놓였지만 이를 유용하채 쓰려먼 醫學의 理論的 冊究가 반드 

시 요구되었다. 이에 中園醫學을 다시 冊究할 담的S로 醫學을 分類하여 모아셔 

《醫方類聚》 를 編幕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醫方類聚》 는 그 世宗 26年(AD. 1445) 編幕 당시 이미 365흉으 

로 완성되었다가 成宗 8年(AD. 1447)에 266卷으로 刊行되었는떼 녀푸나 방대하 

여 이를 배워 臨皮에 利用하기에는 不便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臨皮파 理論을 

結合하여 實用할 수 있는 醫學의 要求가 있었다면 이에 적합한 醫學이 바로 金

元四大家의 醫學o] 었는떼 더욱이 金元四大家 醫學을 蘇合 定理한 廣博의 《醫學

正鷹》 , 藝延賢의 《萬病回春》 , 李짧으} 《醫學入門》 等이었다. 따라셔 야들 

醫書는 우리나라 醫學 發展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끼친 것이다. 그러고 《正傳

> 파 《入門》 은 우러 나?-]의 醫科試驗 맺 醫學取材의 蕭書로셔 국가의 法典에 

명시되었a며, 그 刊本에 있어셔도 中央 맺 地方을 롱하여 수차 顆刊되어 널?-J 

우cl 醫A를애채 애독되 었다. 2U 

그러나 옳元醫學은 바로 四大家가 內經을 다시 연구하기 시작하면셔 발전되 

醫學。l므로 四大家 醫學을 연구하다 보면 內經을 연구하지 않을 수 없채 되어 

있다. 이에 金元醫學을 수입한 醫書로 鄭敬善 樓禮壽의 《醫林題要》 가 나왔고 

《黃帝內廳》 파 金元醫學을 結合한 《東醫寶養》 이 出現한 것이다. 《醫林擾要

> 는 中園의 《醫學正傳》 에 그 뿌려를 두고 있고 《醫學正傳》 은 劉, 張, 李,

朱의 醫學을 篇合하고a 있는 醫書엄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醫

21)金 斗鐘 韓國醫學史 上휩書 P.264 

22)朴 贊國 醫林羅要의 韓國醫學史的 價f直에 對한 考察 셔울, 동양의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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書~1 出現드로 金元醫學이 이미 우리나라에 확실하게 도입되었음을 얄 수 있다. 

자 그러먼 두번째로 우리나라에서는 金元醫學을 도입한 후 《內繹》 파 《難

繹》 等으} 經書를 어떻게 冊究하었나를 얄아 보기로 하자. 

앞에셔도 언급한 바와 갈이 이미 吳의 知聽이 고구려 때 醫書를 가지고 일본 

S로 건녀갈 때 그 醫書 속에 《內外典》 이 들어 있는떼, 그 《內外典》 을 이미 

《黃帝內繹》 , 《服經》 , 《難繹》 等의 書라고 보고 있무며 ,a 統一新羅으} 醫學

의 교과목에 《甲ζ繹》 , 《素問繹》 , 《針經》 , 《服繹》 , 《難繹》 等。l 들 

어 있무므로 우리나라에셔 이들 醫書에 대한 習讀과 빠究는 그 淵源이 이미 매 

우 오래인 것이고, 高麗으l 醫科 科담에 이들이 들어 있드니 高麗에셔 비록 藥物

6퓨究가 盛行하었지만 이들 醫經으} 昭究도 기본적a로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보야 

야 한다. 

그러나, 三國時代는 물폰 高麗, 朝蘇 初期에 이르기 까지 內繹을 비롯한 。l

들 醫羅에 對한 冊究의 業績이 著書로 나타나지 않고 있음이 안타깝다. 

그러나, 단순히 某病에 某方을 쓴다는 式의 醫學에 만족치 않고 醫理를 연구 

하려는 노력의 흔적이 나타나고 있다. 

즉, 世祖가 특히 醫學에 관심이 깊어 누차 內醫나 醫書習讀官무로 하여금 

어전에셔 醫書를 講하게 하였다.낀} 또한 醫員의 取才 時애 正從三品에는 《素問

> 이 講할 醫書로 들어 있는 것a을 보연 당시에 의학에 精通한 사람이나 높은 

官職에 요르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素問》 을 昭究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 

다. 

또한 成宗 16年에는 王이 “醫員 醫女는 醫術애 精한 者가 甚小하다. 10驗歲

女子를 擇하여 四書를 先讀한 후 醫方을 가르치는 것이 어떠한가?’@ 라고 말한 

것을 보맨 당시의 단펀적인 臨~知讓보다는 쩨계적인 교육g로 醫理를 깨치게 

하려는 노력을 억력히 엇볼 수 있다. 

1990年 6月 , P. 8 

23)옳 斗鐘 韓圍醫學史 上휩書 P.30 

24)金 斗鐘 韓園醫學文化大年表, 上휩書 P.P 134,143. 

25)金 斗鐘 韓園醫學文化大年表, 上獨書 P.P 146, 157. 

26)金 斗鐘 韓國醫學文化大年表, 上휩書 P.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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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그러면 당시의 가장 새로운 의학이었던 金元醫學과 漢醫學의 基本인 <

內經》 파 《難經》 等。l 合하여 《東醫寶鎭》 을 탄생시키고 나아가 東醫學을 어 

떻게 成立시키는 지를 얄아 보자. 

2) 《東醫寶鍵》 의 完成과 東醫學으} 成立

《東醫寶鍵》 이 許灌先生으} 著作이라고는 하나, 애초 1596年(內申年)에 宣祖

로부터 命을 받을 때는 罷醫 鄭碩과 太醫 陽禮훌훌 等과 갈이 著作하라는 것이 었 

고, 實際 局을 設置하역 肯歲을 略成하없는떼 丁멜再亂(1597)을 만값r:pn고 하없 

다. 

이로 보떤 《東醫寶鍵》 의 編幕에 鄭짧 陽禮壽 等야 구체적으로 참억하지 않 

였다 하더라도 肯몇(뼈대)을 이루었다 함을 콸 때, 그 구성에 있어셔는 상당한 

영향을 주었으러라 생각한다. 

鄭짧(AD. 1543∼1603)은 도가셔 《ft家要缺》 을 지은 鄭確으} 아우이고 易學

의 大家인 南陣古의 문생S로 f흉練을 신봉한 道家었다. 그러므로 《東醫寶鍵》

의 편찬에는 뼈繼의 도교적인 의학관。l 충분히 반영펼 수 있었다는 것이다.뻐 

그러고 실제 《東醫寶鍵》 의 灌倒에서 許避 自身이 道家는 淸靜과 峰養S로 

本을 삼고 醫門은 藥輯와 針갖로 治를 하기 때문에 道家는 그 精한 것을 얻고 

醫家는 그 거친 것을 얻었다고 한 것으로 보거나, 또한 「內景篇」 의 수 많은 

道家說의 引用。l나 各 門의 末에 들어 있는 導A法。l나 單方擾法 等을 보아도 

얼마나 많이 遭家의 영향을 발고 있나 알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순수 中國醫學으로 당시애 中國에셔 盛行하던 金元훌훌學。l 역 

시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혜 그 억활을 답당한 사람이 바로 陽禮壽(∼1597)라고 

보어진다. 

앞에셔되 언급하었듯이 陽禮壽는 《醫林擺要》 를 擺하였는떼, 이 冊의 내용 

이 주로 《醫學正傳》 고} 《世醫得췄方》 애셔 引用된 것인떼, 이들이 모두 四大

家 出現이후의 醫書。l나 《世醫得했方》 은 古方을 充實히 收載하고 있을 따름이 

27) 許、짧 東醫寶鍵, 台훌훌 東方書店, 1962, 東醫寶鍵 序

28)車柱環 韓國의 道敎思想、, 서울, 同和出版公社, 1986, P.71 等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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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별다른 新옆、想、을 主張한 바 없고 《醫學正傳》 이 바로 四大家으1 j思想을 充

實히 傳하고 있는 醫書라 할 수 있다.썽 

陽禮壽는 許¢앓고} 같이 r;東醫寶鍵》 으} 펀잔 명을 받었을 뿐만 아니라 許港과 

갈이 內醫院에 장기간 근무하였고 또한 실제 《東醫寶鍵》 고} 《醫林爆要》 가 論

述이나 引用 處方에 있어 공통되는 부분)Ji이 많음을 볼 수 있다. 

물론 이외에도 《東醫寶鍵》 에서 많은 부분을 접하고 있는 單方覆法은 당언 

히 고려시대부터 내려옴 우러으l 觀藥에 대단한 영향을 받었음은 물론이다. 

이제부터는 許灌이 이러한 普遍的 여건에서 어떻게 자신의 特珠性을 발휘하 

었나를 알아보기로 하자. 

앞으l 金元醫學으} 導入과 內經으l liJf究에서 언급한 바 있지만, 우리나라에 漢

훌훌學의 가장 基本醫書인 《黃帝內經》 음 이미 高句麗때 수입 되어 統--新羅를 

거쳐 高麗, 朝廳 時代에 계속 얽혀왔다. 그러나 高麗의 微藥方에는 물론 朝蘇의 

《微藥集成方》 이나 《醫方類聚》 에도 引用되고 있지 않다. 《擺藥棄成方》 은 

아예 引用書텀이 없어 寶際 內容을 검토해 보아도 《黃帝內總》 이 강!用되고 있 

지 않다. 《醫方類聚》 는 引用書텀에 《黃帝內經 · 素問,훌樞》 으}運혔" 遺篇까지 

들어 았으나. 311 실제 원문에는 《黃帝內繹》 에서 적접 引用하고 있는 부분을 찾 

기 어렵다. 이는 단지, 다만 醫書에 인용하고 있는 《內體》 의 內容을 교정하기 

위하여 이러한 .內經 · 素問,靈樞》 等이 사용되었으리라고 생각된다. 

또한 《醫林擬要》도 역시 거의 內經의 引用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東醫寶鍵》 은 各 門의 論述이 거의 《內繹》 의 引用文S로 시작되 

고 있을 뿐만아니라 論述의 여러 부분에셔 《內麗》 의 引用文을 흔히 볼 수 있 

다. 

· 나아가, 《東醫寶鍵》 의 담俠와 《黃帝內廳》 의 內容 순셔를 비교하여 보떤 

매우 재미있는 事實을 발건하게 된다. 

즉 《東醫寶鍵》 은 우션 「 內景篇」 , 「外形篇」 , 「雜病篇」 , 「陽짧篇」 , 

29)朴贊國 醫林擺要의 韓國醫學史的 價{直에 對한 考察, 東洋醫學 제 16권 

2호 1990/6월호 P. 10 

30)朴贊國 醫林題要으l 韓國醫學史的 1買植에 對한 考察, 上휩書 참고바람 

31)金禮훌 等 醫方類聚 上獨書 -flit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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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鐵종篇」 等 五篇으로 되어 있는떼, 「場癡篇」 은 本草。l고 「鐵잦篇」 은 經

絡에 對한 것이 대부분이므로 일단 제외 하고 나머지 3篇의 실제 內容을 검토해 

보기로 하자. 

첫째 「內景篇」 은 精혔神血 맺 五廳六簡 等의 門으로 되어 있는데 精氣神血

門은 擺生에 관한 內容이 많은떼, 바로 《內經 - 素問》 의 第一, 第二으l 「上古

天흉論」 , 「四혔調神大論」 파 第三의 「生혔,通天論」 과 第四의 「金置흉言論」 

의 內容도 嚴生에 관한 것이 主流를 。l루고 없다. 그러고 五廳六廳 門이 없는 

떼 《內經 • 素問》 에는 五,六,七,의 陰陽에 관한 篇이 있고 바로 八,九,十,十一

에 五廳六麗와 。 l 五廳에 歸類하는 外形이 나오고 있다. 32l 

따라서 「外形篇」 의 內容은 《內繹 • 素問》 에셔는 따로 篇을 잡아셔 論述한 

것이 없고 단지 五廳六廳에 귀속시커 보았다 할 것이다. 

다음에 「雜病篇」 卷-‘에 運혔와 審病 等으l 門。 l 나요는대 運혔를 여기에 

배속시킨 것은 運氣가 病의 쓸斷에 속하는 것이라 보았기 때문이다. 실제 《素

問》 도 第十五 「玉版論要」 에셔부터 第三十려 「陽明服解」 까지가 거의 쓸斷에 

관하여 論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특히 第十六篇 「쓸要經終論」 의 十二繹服之

終이나 第十七篇 「服要精微論」 과 第十八篇 「 Lf-A혔象論」 으l 四時服과 五廳服

第二十으l 「三짧九候論」 이 모두 여기에 있다. 그러고 《東醫寶鐘》 의 卷二로부 

터 外感 內옳의 諸病은 바로 《素問》 第三十一 篇 「熱論」 부터 第四十九의 「

服解篇」 의 內容이 이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이후도 《素問》 第 五十篇 「刺要論」 에셔 第六十五篇 「標本傳病論」 까지 

는 主로 繹t파 활法에 관한 것으로 「針종篇」 에 해당된다고 보어진다. 

그외 《素問》 六十六屬부터 七十四屬까지는 運氣에 관한 것이고 그 후 七十

五에셔 八十--篇까지는 실쩨 입상에셔의 어려운 점 등을 論한 것으로 볼 수 없 

다. 

그러면, 이렇게 하여 完成흰 《東醫寶鐘》 을 어떻게 東醫學의 成立이라고 볼 

수 없는가? 

32)素問-五廳生成篇 第十을 보떤 心之合服也, 其榮色也, 其主賢ft!,

師之合皮也, 其榮毛ft! 等으로 간단하게 나마 外形에 대한 

언급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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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漢醫學으} 成立을 말 할때 陰陽五行이라는 哲學이 導入됩으로써 可能

하다 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東醫學이 成立펼 수 있는 原因응 바로 中國醫學

으} 基本原理인 陰陽五行을 論하고 있는 《黃帝內經》 에 의하여 《東醫寶鍵》 이 

著述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中國醫에서는 時代가 바쉽에 따라 새로운 醫學이 나오곤 하였다. 그러나, 

《뚫寒論》 이 역시 《內經》 의 陰陽五行, 나아가셔는 廳廳廳絡學說어} 근거한 것 

이고 金元醫學 억시 河間으로부터 다시 《內廳》 을 깊이 언구하었기 때문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나라 醫學。l 《東醫寶鍵》 이후로 오히려 中園과의 醫學交流가 감소하는 

듯 한것은 바로 《東醫寶훌훌》 이 새로운 醫願S로 써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례로 《醫門寶鍵》 , 《濟짧新編》 , 《方藥合編》 等이 바로 《東醫寶鍵》 을 

宗으로 하여 만든 醫書이다. 

즉 《東醫寶鍵》 은 단순한 臨皮醫書가 아니라 中國醫學의 基本理論을 완전히 

흡수하고 여기에 金元醫學과 한국 觀藥을 合하여 만든 醫書이며 人體와 族病에 

對한 理解가 《黃帝內繹》의 수준에 미치고 있으므로 앞으로 한국의 醫學을 언 

구함에 그 根本으로 삽아야할 醫書。l 다. 

IV. 월吉 줍옳 

이상S로 三國時代의 中國醫學으} 導入어l셔부터 高麗으} 鄭藥으l 發達을 거쳐 

《東醫寶置》 의 成立과정을 살빼본 갤파 다음과 갈은 갤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東醫寶藍》 이 朝蘇 中期 許灌의 著作이라고는 하겠지만 高麗 時ft으} 激

藥파 朝蘇 初期에 수입된 金元醫學으l 綠合이며 나아가서는 韓民族 醫學으l 총합 

이라 할 수 있다. 

2. 《東醫寶鍵》 은 단순한 中國의 臨皮훌훌學으l 수업이 아니라 中國醫學으} 基

本인 《黃帝內經》 에 그 根題을 두고 있고, 族病과 사람, 나아가 醫學에 對한 

理解가 이미 .黃帝內經;〉 으1 수준에 미치고 있음을 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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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 앞으로 韓國의 韓醫學 아니 世界의 醫學을 冊究 發展시 킴에 있어 

우리는 《東醫寶鍵》 에 나타나고 있는 精神을 결코 잊어셔는 아니펼 것이다. 

<흘출듬흥 x 廣〕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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